
한화, 바이오시밀러에 20억원 포상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기술수출 공로로 … 김승연 회장이 결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영업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한화케미칼에게 특별 포상금 20억원을 지급했다.

한화케미칼은 7월3일 바이오 사업부문이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수출계약에 따른 특별 포상금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억원의 포상금은 역대 최대로, 특별히 공로가 큰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1억원이 지급됐다.

한화케미칼은 6월10일 미국 머크

(Merck)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바

이오시밀러 <HD203> 공동개발 및 상

업화를 위한 라이선스(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HD203은 세계적으로도 개발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인 <엔브

렐>의 바이오시밀러로, 현재까지 경쟁

기업에 비해 임상속도가 빨라 가장 먼

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영을 위해 동남아를 방문하

고 있는 김승연 회장은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 기술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고 특별포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은 7월1일 장교동 본사에서 한화케미칼 바이오 사업부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의 대리 수여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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